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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나의 목소리를 내었을 때에는 

그것은 다만 

하나의 소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의 목소리를 내었을 때, 

그것은 곧 나의 소리와 섞여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와 나의 파형이 섞인 것처럼 

우리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노래를 만들어 봐요. 
 

당신이 얹은 소리가 

불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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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시인의 ‘꽃’의 패러디) 



협화음정과 불협화음정 
 
 
‘첫인상’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처음 볼 때 느껴지는 이미지이다. ‘사람은 0.3 초라는 짧은 

시간에도 호감, 비호감으로 첫인상을 판단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첫인상에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겠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음악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일정 부분만 듣고 그게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가? 물론 일정 부분만 들어도 귀가 편하게 듣는 화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도, 미, 솔’ 같은 장 3 화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음악만 존재했다면 우리는 아마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화성적으로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성가대 음악’만 듣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개개인이 만드는 관계도 아주 지엽적일 것이고, 발전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불협을 수용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불협을 아름답게 활용한 쇼팽의 곡 

‘에튀드 Op.25 No.5’ 가 만들어 질 수 있었고, 장르 ‘재즈’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우리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협’은 ‘협’인 대로, ‘불협’은 ‘불협’ 인대로 서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좋은 것을 찾고, 아름다움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서로 보완하고 

노력한다면, 이제껏 세상에 없었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런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단성음악과 다성음악 

 
 



화성이나 대위법적인 요소 없이 하나의 성부로 이루어진 음악을 ‘단성음악’이라고 한다. 

그와 대비되게 독립적인 멜로디가 둘 이상의 라인에 동시에 구성되는 어우러지는 음악을 

‘다성음악’이라고 한다. 초기의 음악은 단성음악이었지만, 사람들은 다채로움을 원했고 

변화와 조화를 원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두 개 이상의 멜로디를 섞는 방법을 고안했고, 

다성음악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많은 명곡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단성음악이 가진 한계를 넘을 수 있었다.  
 
우리의 관계 또한 같다고 생각한다. 혼자일 때에는 일개 개인에 불과하지만, 타인과 함께 

있음으로써 다채로워질 수 있고, 개개인이 가진 한계를 넘을 수 있다. 하나의 목소리보다는 

두개의 목소리가 합쳐짐에 있어 더 큰 울림을 가질 수 있다. 더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서로의 입장을 섞으며 음악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만남에서 추구해야 할 

지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자신에게 편한 사람만의 관계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또한 맺는 것이, 더 많은 입장을 볼 수 있고 견해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나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다. 
 
과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단성음악에서 조화를 찾는 과정에서 다성음악을 발견하였고 

더 음악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과 같이, 개인이 홀로 조화를 찾다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찾아내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런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만의 음악 
 
 
단성음악보다는 다성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홀로 보다는 함께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기에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견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에게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보컬을 전공하는 친구가 아무런 사전에 계산 없이 바로 화음을 쌓아 코러스를 넣는 

것이 신기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본 경험이 있는데, 그냥 느낌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겠지만 많은 연습을 토대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겠지만, 우리 모두는 많은 연습과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관계를 만드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음악을 

만드는 행위,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며 조화를 찾는 행위, 그것은 우리 모두가 관계 속에서 

추구해야 할 지점이다.  
 
어떤 음악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만의 것이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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